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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on attenuation of 
oxidative stress and hangover after drinking alcohol in healthy college male students. This human trial was 
conducted by two phase cross over design with two weeks wash out period. The subjects (age 24~28 years) 
were volunteers who had more than 72 g of ethanol drinking capacity. Dandelion group was given dandelion 
juice 220 mL daily for 7 days. Biochemical markers were determined in blood samples taken at 0 and 150 minutes 
after administration 72 g of alcohol. The levels of plasma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lactate dehydrogenase and bilirubin, the indicators of liver cell damag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lymphocyte DNA damage level between groups was 
observed. However, plasma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and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s 
were significantly (p<0.01) increased in dandelion supplemented group compared to that of control group. 
Furthermore, activities and protein expressions of glutathione-reductase and catalase of erythrocytes were 
significantly elevated in dandelion supplemented group compared to that of control group.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can reduce oxidative stress and hangover syndrome through 
the elevation of ALDH and antioxidative enzyme system in healthy male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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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민들레로 알려진 Taraxacum 속 몇몇 식물은 유방 및 자

궁암과 같은 여성 질환과 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전통적인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1). 민들레는 간, 췌장,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로 이뇨제로, 동시에 혈액과 간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한다(2). 민들레의 활성물질은 담즙분비를 증대시키

기 때문에 혈청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TG) 수준을 감소시

키며 대부분의 생리적 활성 성분은 sesquitterpenic lac-

tones, biotin, inositol, 비타민 B, C, D, E와 P이며 민들레 

잎에는 당근보다 더 많은 β-carotene을, Fe과 Ca은 시금치

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2). 건조한 민들레의 잎과 뿌리

는 특히 폴리페놀화합물 중 플라보노이드, 루테올린, 시나믹

산, 쿠마린, 타락사스테롤 등의 성분 및 엽록소와 비타민 C

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3).

알코올은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괴

로움을 잊을 수 있어 고대에는 알코올이 모든 약물의 기본 

부형제로 이용되었고 그 후에는 주술과 제사에 사용되었으

며 점차 사교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4). 알코올은 섭취량

에 따라 간의 대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섭취한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 

최종적으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된다(5). 알코올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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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알코올의 산화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reduced form(NADH) 

등의 중간 대사물질이 여러 가지 생리작용의 변화를 유발하

여 각종 대사성 질환과 알코올성 간 경변을 초래하며(6) 음

주 후에 나타나는 숙취는 간에서 미처 대사되지 못한 아세트

알데히드의 부작용으로 숙취 증상의 원인은 탈수, 알코올 

및 알코올 대사산물의 독성, 흡수장애에 의한 영양소 결핍 

등으로 알려져 있다(7). 인체의 알코올 대사는 alcohol de-

hydrogenase(ADH), microsomal ethanol oxidation sys-

tem(MEOS) 및 catalase의 3가지 효소계가 관여하며 그 과

정은 알코올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산화적 스트레스와도 상

관성이 있으며 이들 대사경로는 자유 라디칼을 생성함으로

써 항산화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4,8,9). 간에서의 알코

올 대사율은 ADH와 aldehyde dehydrogenase(ALDH) 활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 조절되며 만성적인 에탄올 

투여는 MEOS에 의한 에탄올 산화를 증가시켜 superoxide, 

hydroxyl radical, H2O2와 같은 oxygen radicals를 생성하여 

지질과산화물을 만들며 결국은 간세포의 손상 및 DNA 변

이, 발암, 노화, 동맥경화, 염증, 급․만성 알코올 독성을 포함

하며 독성위해를 일으킨다(10-12).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율은 2003년 64.3%, 2006년에는 

73.2%이며 남자 85.9%와 여자 61.2%가 음주를 한다는 보고

가 있어 음주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13) 2007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월간 음주율이 57.2%로 월 1회 이상 고위험 음주 빈도는 

47.8%이었다(14). 그리고 2008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Health Data(15)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인당 알코

올 소비량은 2005년 81 L라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음주문

화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과음과 빈번한 음주로 많은 사람들

이 숙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이나 음료수 등에 관심이 증

대하고 있으며 또한 알코올로 인한 간 보호와 숙취 해소 시

장도 증가하는 추세로 숙취 해소를 위한 기능성식품 재료들

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

들레즙이 알코올 섭취 후 산화적 스트레스 및 숙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대상자들의 혈중 생화학적 지표와 적혈

구의 항산화 효소계 활성 및 임파구의 DNA 손상정도를 분

석하고 숙취에 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알코올 섭취로 인

한 간 기능 보호와 숙취해소 효과를 가진 소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대상자 선정 및 시험계획

임상시험 대상자는 평균 주량이 소주 1병 이상으로 술을 

즐겨 마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20대 남자 대학생으

로 식품전공자 9명을 선정하여 시험 시작 전 1주일은 금주를 

시켰다. 시험에 앞서 임상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충분

히 숙지시킨 후 안정된 분위기에서 시험을 cross over de-

sign으로 진행하였다. 매일 민들레즙 220 mL을 1주일간 섭

취시킨 후 20% 에탄올을 함유한 소주 360 mL(에탄올 함량 

72 g)과 소량의 정해진 양의 마른안주(오징어와 견과류 5 

g)를 제공하였으며 술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시간 내에 

다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음주 전 식품섭취 상

태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김밥 한 줄과 물 100 mL을 제공

한 가벼운 식사를 섭취시켰다. 시험대상자들은 소주 1병으

로 크게 취하지 않았으며 두 번의 실험 사이에는 2주간의 

wash-out period를 가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민들레즙은 

경남 의령소재 민들레 식품에서 건조시킨 민들레 :금은화

:감초를 20:1:1의 비로 혼합한 12.0 kg(민들레 10.90 kg :금

은화 0.55 kg :감초 0.55 kg)에 1200 L의 물을 가하여 

100±5oC에서 8시간 가열 추출한 후 최종 부피가 220 L 되도

록 조정하여 220 mL/pack 조제한 것을 제공받아 대상자들

에게 공급하였으며 시험기간 동안 알코올을 제외한 식품섭

취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시험군은 2군으로 즉, 민들레즙 

보충(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군과 대조군(control)

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군에서 알코올 섭취 전(pre-alcohol 

drinking)과 알코올 섭취 후(post-alcohol drinking)로 나누

어 민들레 보충에 따른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알코올 섭

취 후 2～3시간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에 달한다는 보

고(12)에 근거하여 음주가 끝난 후 2시간 30분 후에 대상자

들의 혈액을 취하였다.

신체계측

대상자들의 신체계측으로 신장, 체중은 Inbody 3.0 

(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허리둘레와 엉

덩이 둘레는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알코올 섭취 전․

후의 혈압은 혈압계(FT700, Jawon Medical Co. Ltd., 

Korea)로 측정하였다.

시료처리

알코올 섭취 전과 후에 채취된 혈액은 comet assay를 위

해서는 100 μL heparinated sterile tube에 전혈을 담고 나머

지 혈액은 lithium-heparinic polystyrene에 담아 1,000 rpm

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한 후 다시 원심분리

(3000 rpm×30 min)하여 상등액을 취해 두 액을 혼합한 혈

장을 -70oC에서 보관하면서 생화학적 지표 분석에 사용하였

으며 침전물로 남은 적혈구는 iso-osmotic phosphate buf-

fered saline(PBS, pH 7.4)을 동일한 양을 가하여 3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를 3회 반복 실시하여 세척한 후 PBS

와 1:1로 희석하여 적혈구 현탁액을 만들어 -70oC에서 보관

하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장에서의 간 보호 및 lipid profile 분석

민들레즙의 간 보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혈장의 생화학

적 지표로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GOT), g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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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c pyruvic transaminase(GPT) 및 lactate dehydrogen-

ase(LDH) 활성과 빌리루빈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혈장 지질 

수준으로는 TG, 총 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oprotein-콜

레스테롤(HDL-C) 수준을 kit(YD Diagnostics, Korea)를 

사용하여 효소법으로 분석하였으며 low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LDL-C)은 Friedewald 공식(16)으로 계산하였다.

혈장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및 ADH와 ALDH 

활성 측정

혈장 에탄올 농도는 ethanol assay kit(Biovision 

Research Products, Mountain View, USA)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숙취 원인 물질로 알려진 혈장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아세트알데히드 kit(K-ACHYD 11/05, Megazyme, 

Wicklow, Irelan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DH 활성은 1 

mM NAD 100 μL, propionaldehyde 100 μL, 50 mM sodium 

pyrophosphate 완충액(pH 8.5) 600 μL에 혈장 200 μL을 가

하여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LDH 활성은 증류

수 2.20 mL에 1.0M Tris-HCl 완충액(pH 8.0) 300 μL, 3.0 

M KCl 100 μL, 0.33 M α-2-mercaptoethanol 100 μL, 0.02 

M NAD+ 100 μL와 0.005 M acetaldehyde 100 μL를 가하여 

25o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혈장 100 μL을 가하여 340 nm

에서 분당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혈장에서의 총 항산화능과 TBARS 농도 분석

혈장의 총 항산화능은 Erel(17)의 2,2'-azino-bis-(3- 

ethylbenzothiazaline-6-sulfonic acid)(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ssay로 분석하여 mM trolox equivalent an-

tioxidant capacity(TEAC)로 표시하였고, 지질과산화 정도

는 Buege와 Aust 등(18)에 의한 방법을 수정하여 thio-

barbituric reactive substances(TBARS) 농도로 측정하였

으며 이때 표준물질로는 1,1,3,3-tetramethoxypropane을 사

용하여 표준곡선에 대입시켜 malondialdehyde의 양으로 환

산하였다.

적혈구의 항산화 효소계 활성 측정

적혈구의 항산화 효소계는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 glutathione-reductase(GSH-red)의 활성 측정으

로 확인하였다. SOD 활성은 적혈구 현탁액을 증류수로 용혈 

시킨 후 에탄올과 클로로포름을 첨가한 후 3,000 rpm×2분
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여러 농도로 나누어 37oC에서 10분

간 배양한 후 20 μL의 pyrogallol을 첨가하여 405 nm에서 

2분간 10초 간격으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SOD 활

성 1 unit은 pyrogallol의 산화를 50%까지 저해하는 효소의 

양(19)으로 나타내었다. Catalase 활성은 Aebi의 방법(20)을 

다소 수정하여 용혈된 적혈구에 50 mM 인산 완충액(pH 

7.0)과 30 mM H2O2 용액을 가하여 240 nm에서 10초 간격으

로 2분간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효소의 활성은 1분 동

안 1 μmole의 H2O2를 분해시키는 효소의 양을 1 unit로 하였

다. GSH-red 활성은 Inger와 Bengt의 방법(21)을 수정하여 

적혈구에 reaction mixture를 가한 즉시 340 nm에서 2분간 

10초 간격으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GSH-red 1 unit

은 1분 동안 1 nmole의 NADPH 환원을 촉매 하는 효소의 

양으로 정의하였고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방법(22)으로 

결정하였다.

항산화 효소의 western blot

적혈구에서의 항산화 효소계의 유전자 발현을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적혈구를 4
oC에서 균질화 시켜 -20oC

에서 30분간 incubation 후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한 후 Bradford 방법(22)으로 단백질 농도

를 측정하였다. 적혈구 단백질(50 μg/well)을 12% NuPAGE 

Novex Bris-Tris gel(Invitrogen, Calsbad, USA)에서 50 V

와 100 V에서 30분과 2시간 각각 수행하여 단백질을 im-

munobilon-polyvinylidein으로 transfer하였다. Blot은 0.05% 

Tween 20을 함유한 Tris-buffered saline(TBST)로 세척한 

후 5% skimmed milk로 overnight하여 membrane을 block-

ing하였다. 항산화 효소와 액틴은 membrane을 4
oC에서 

primary antibody로, catalase는 polyclonal rabbit anti-cat-

alase IgG 1:2000(Abcam, Cambridge, UK), GSH-red는 

polyclonal rabbit anti-GSH-red IgG 1:2000(Abcam, 

Cambridge, UK)을 사용하여 하룻밤 incubation한 후 확인

하였다. 실온에서 1시간 동안 secondary antibody(goat an-

tibody IgG AP, 1:3000)로 incubation 후 membrane을 

TBST로 세척한 후 chemiluminescence로 scan하였으며 단

백질 bands는 Gel Doc EQ System(Bio-Rad, Laboratories 

Inc., California, USA)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임파구 DNA 손상 정도

임파구 DNA 손상 정도는 comet assay로 분석하였다. 신

선한 전혈 70 μL를 1 mL의 PBS에 섞은 후 Ficoll-PagueTM 

PLUS(Amersham Biosciences, Sweden)을 이용하여 임파

구를 분리한 후 임파구 20 μL을 취하여 low melting agarose 

gel(LMA)과 혼합하여 normal melting agarose(NMA)가 

precoating된 fully frosed slide 위에 고루 분산시켜 cover 

glass로 덮어 4
oC 냉장보관 후 gel이 굳으면 cover glass를 

벗기고 그 위에 다시 0.7% LMA 용액 75 μL로 한 겹 더 

덮은 후 cell lysis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차가운 alkali lysis 

완충액(2.5 M NaCl, 100 mM Na2EDTA, 10 mM Tris)에 

slide를 담가 저온, 암실에서 1시간 동안 침지시키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풀어주었다. 용해가 끝난 slide를 전기영동 

탱크에 배열하고 냉장보관 하였던 차가운 전기영동 완충액

(300 mM NaOH, 10 mM Na2EDTA, pH>13)을 채워 40분간 

unwinding시켜 DNA의 알칼리에 취약한 부위가 드러나게 

한 후 25 V/300±3 mA의 전압을 걸어 20분간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0.4 M Tris 완충액(pH 7.4)

에 10분씩 담가 세척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slide를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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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20 μL/mL 농도의 ethidium bromide로 핵을 염색하

여 cover glass로 덮은 뒤 형광현미경(Leica, Germany)상에

서 관찰하고 CCD 카메라(Nikon, Japan)를 통해 보내진 각각

의 세포핵 이미지는 comet image analyzing system(Kinetic 

Image 4.0, UK)이 설치된 컴퓨터상에서 분석하였다.

일반 특성과 식이섭취 조사

대상자들의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흡연과 음주량

과 회수, 운동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

였으며 식이 섭취 조사는 각 대상자들의 평상시 영양소 섭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3일간의 식사기록법

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영양소 섭취 수준은 Can pro 3.0(한

국영양학회)을 사용하여 총 에너지 섭취량, 탄수화물과 단백

질 및 지방의 총 에너지에 대한 섭취 비율,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A, C, E 및 β-carotene과 비타민 B군과 엽산, Zn, 

식이섬유, Na와 cholesterol 섭취 수준을 분석하였다.

숙취에 관한 설문조사

혈중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개인이 느끼는 숙취 정도를 

경북대 의대에서 이용한 자료를 수정하여 대상자들에게 숙

취 점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23). 조사문항은 음주 동안 또

는 음주한 다음날에 나타나는 현상 10가지와 술 마신 다음날

에 나타나는 현상 28가지의 총 38문항을 임의로 배열하여 

구성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숙취 현상의 정도에 따

라 4점 척도로 하였으며 분석 시 점수는 숙취 현상이 전혀 

없다 0점, 자주 있다 1점, 심하다 2점, 아주 심하다 3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음주 다음날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각각의 

문항을 위장증상, 심장증상, 두통, 신경증상, 피부증상 및 시

력증상 등의 6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에 해당하는 점수

를 합하여 그 군에 해당하는 문항의 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

로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PC+ program(Version 15.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민들레즙 보충군

과 대조군에서 알코올 섭취 전․후의 모든 측정치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알코올 섭취 전과 후의 유의성은 

일원배치분산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민들

레즙 보충군과 대조군의 알코올 섭취 전․후 변화량에 대한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각각 검정하였다.

실험 결과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영양소 섭취 수준

시험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평균 나이는 25.8±0.45세, BMI는 22.9±0.53, WHR은 

0.82±0.01로 정상 범위였다. 대상자들의 음주회수는 주 1회

가 44.5%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가 33.3%, 월 1회가 22.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BMI2) (kg/m2)
WHR3)

Alcohol drinking (%)
2 per week
1 per week
1 per month

Smoking (%)
Regular exercise (%)

 25.8±0.451)
176.3±0.01
 71.0±1.53
 22.9±0.53
 0.82±0.01

 
33.3
44.5
22.2
77.8
22.2

1)Mean±SE. 2)BMI: body mass index. 3)WHR: waist/hip ratio.

의 순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적어도 월 1회 음주

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들 중 흡연자가 77.8%이

었으며 대상자들의 22.2%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응답하

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1일 평균 영양소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에너

지 섭취량, 에너지 섭취량에 대한 단백질, 지질, 당질의 섭취

량과 비,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C, E, β-carotene과 엽산, 

아연 및 식이섬유, Na, 콜레스테롤 섭취는 유사한 수준으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혈압변화

시험대상자들의 혈압은 각 군에서 알코올 섭취 전․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

서 알코올 섭취 후에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의 변화량은 

1.63±1.49와 -8.75±3.28로 대조군의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 

변화량은 5.00±2.14와 -1.56±2.70에 비해 다소 감소시키는 

Table 2. Daily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Control group
(n=9)

Dandelion 
group
(n=9)

Total calorie (kcal) 
Protein (g)
(protein/total calorie ratio)
Lipid (g)
(lipid/total calorie ratio)
Carbohydrate (g)
(carbohydrate/total calorie ratio)
Dietary fiber (g)
Vitamin A (μgRE)
β-Carotene (μg)
Retinol (μg)
Vitamin B1 (mg)
Vitamin B2 (mg)
Vitamin B6 (mg)
Niacin (mg)
Vitamin C (mg)
Folic acid (μg)
Vitamin E (mg α-TE)
Na (mg)
Zn (mg)
Cholesterol (mg)

2504.0
  95.3
 (15.2
  77.2
 (27.3
 341.3
 (55.1
  26.3
 967.3
4240.1
180.5
1.71
1.52
2.70
19.6
 131.1
313.31
  20.1
5555.7
 11.0
469.9

±118.21)
±6.45
±0.61)
±7.07
±1.73)
±21.3
±3.40)
±2.50
±112.9
±628.7
±28.9
±0.12
±0.13
±0.26
±1.49
±21.7
±41.9
±1.90
±406.2
±0.69
±55.0

2392.5
  91.4
 (15.4
  75.5
(28.4
326.2
(54.5
21.75
984.7
4229.2
183.1
1.79
1.58
2.79
23.5
104.7
252.6
19.6

5520.7
11.0
470.7

±93.1
±4.94
±0.76)
±6.67
±2.18)
±19.2
±2.36)
±2.03
±108.8
±525.3
±37.9
±0.12
±0.14
±0.20
±2.38
±16.5
±25.2
±1.82
±462.9
±0.64
±60.8

1)Me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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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on plasma GOT, GPT, LDH, and bilirubin levels in the subjects

 
Control group (n=9) Dandelion group (n=9)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GOT
3) 
(U/L)

 14.1±2.621)NS  14.8±0.94  14.1±1.16  14.1±1.34
(0.66±0.01)2) (0)

GPT
4) 
(U/L)

 7.96±2.45NS  8.25±1.18  7.96±2.49  7.83±2.47
(0.29±0.05) (-0.13±0.07)

LDH
5) 
(U/L)

191.9±11.1NS 217.8±16.2 197.3±22.8 218.9±23.4
(25.9±1.28) (21.6±1.58)

Bilirubin (mg/dL)
 0.80±0.09NS  0.94±0.22  0.75±0.14  0.87±0.08

(0.14±0.20) (0.13±0.15)
1)Mean±SE. 2)Change＝post alcohol drinking－pre alcohol drinking. 3)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4)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5)LDH: lactate dehydrogenase. NS: not significant.

Table 3. Effects of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on blood pressure in the subjects

Blood pressure (mmHg)
Control group (n=9) Dandelion group (n=9)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Systolic 
126.3±2.21)NS 133.3±2.3 123.5±2.6 125.2±2.0

(5.00±2.14)2) (1.63±1.49)

Diastolic 
 77.1±2.1NS  75.6±1.9  73.0±3.5  64.9±2.2

(-1.56±2.70) (-8.75±3.28)
1)Mean±SE. 2)Change＝post alcohol drinking－pre alcohol drinking. NS: not significant.

추세이었으나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민들레

즙 보충이 알코올 섭취 후 대상자들의 혈압을 다소 저하시키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Table 3).

간 보호 효과 및 지질수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알코올 섭취 후

의 간 기능은 혈중의 생화학적 지표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대상자들의 간 손상의 생화학적 지표로 사용되는 GOT와 

GPT 수준은 민들레즙 보충에 의해 오히려 알코올 섭취 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간의 민들레즙 보충은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에 대해 보호하

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LDH와 빌리루빈의 혈중 농

도는 두 군 모두에서 알코올 섭취 전과 후에 정상 수준으로 

민들레즙 보충에 따른 알코올 섭취 후의 두 군 간에 변화량

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민들레즙을 보

충한 군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알코올은 주로 간에

서 대사되는 물질로 알코올 섭취가 잦은 사람은 간세포의 

파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중 GOT나 GPT의 농도가 증

가한다고 하였으며(5), LDH는 체내 혐기적 해당계의 최종 

단계에서 신화-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로 급성 간염 등

에서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본 연구에서 음주 전과 후의 LDH 및 GOT와 GPT의 현저

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섭취한 알코올 

농도가 대상자들의 주량과 같거나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으

로 보이며 장기간의 민들레즙 보충은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

에 대해 보호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알코올 섭취 전과 후의 혈중 지질 수준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TG 수준은 두 군 모두에서 알코올 

섭취 전에 비해 알코올 섭취 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알코올 섭취 전․후의 

변화량은 두 군 모두에서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상자들의 

혈장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민들레즙 보충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HDL-C 수준은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 

알코올 섭취 전에 비해 알코올 섭취 후에 현저한 증가를 보

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알코올 섭취 후에 다소 증가하는 추세

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알코올 섭취 전․후에 따른 

변화량은 대조군에 비해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 유의적

으로(p<0.01) 높아 민들레즙 보충이 알코올 섭취 후 혈중 

HDL-C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DL-C 농도는 민

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의 알코올 섭취 후 변화량이 대조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

성으로 유도시킨 생쥐 동물실험에서 에탄올의 섭취가 생쥐

의 간 조직의 TG 농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25) 

에탄올은 변형된 cellular redox state(NAD+/NADH ratio)

로 인해 지방산의 산화가 저해되고 TG의 생성이 증가되어 

간 내에 TG가 침착되어 지방간을 일으키고 지방간의 유발

은 영양 및 유전적 요소에 의해 개인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

다(26)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민들레 추출

물의 보충이 알코올 섭취 전․후에 있어 혈중 TG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총 콜레스테롤 농도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

나 콜레스테롤 조성에는 영향을 미쳐 HDL-C는 증가시키고 

LDL-C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들레즙 보충

이 음주 후 지방간을 완화시켜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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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s of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on plasma ADH and ALDH activities in the subjects

 
Control group (n=9) Dandelion group (n=9)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ADH
3) 
(U/L)

 9.25±2.531)NS  12.36±4.22 11.02±3.68 16.08±4.78
(3.12±0.15)2) (5.05±1.72)

ALDH
4) 
(U/L)

0.113±0.036NS  0.174±0.032 0.072±0.009 0.152±0.028
(0.061±0.048) (0.080±0.023)**

1)Mean±SE. 2)Change＝post alcohol drinking－pre alcohol drinking. 3)ADH: alcohol dehydrogenase. 4)ALDH: aldehyde dehydrogenase. 
NS: not significant. **p<0.01.

Table 5. Effects of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on plasma lipid profiles in the subjects 

 
Control group (n=9) Dandelion group (n=9)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TG (mg/dL) 
 61.9±7.761)NS  73.3±9.51  55.7±12.1  65.8±6.43

(11.3±1.74)2) (10.0±0.93)

TC
3)
 (mg/dL)

159.0±7.36NS 159.3±5.98 144.9±5.01 144.2±8.45
(0.25±3.65) (-0.79±5.39)

HDL-C
4)
 (mg/dL)

 59.6±1.41NS  61.2±5.48  51.6±2.11 64.7±3.60
(1.61±0.86) (13.1±3.29)**

LDL-C
5)
 (mg/dL)

 87.7±6.54NS  83.8±5.41  83.9±5.66 66.7±10.3
(-3.87±3.22) (-17.2±3.31)*

1)Mean±SE. 2)Change＝post alcohol drinking－pre alcohol drinking. 3)TC: total cholesterol. 4)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5)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NS: not significant. *p<0.05, **p<0.01.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숙취개선 효과

알코올과 그 일차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사람에

게 숙취를 일으키는 주원인 물질로 민들레의 숙취개선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중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및 

ADH와 ALDH 활성을 측정하였다. 민들레즙 보충이 음주 

후 혈중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에 미치는 효과는 

Table 6과 같다. 음주 후 2시간 30분경과 후 혈중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민들레즙 보충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대조군에 비해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

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민들레즙 보충이 알코올 섭취 후 혈중 ADH와 ALDH 활

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코올 섭

취 후 2시간 30분경과 후 혈중 ADH 활성은 알코올 섭취 

전과 후에 민들레즙 보충에 따른 변화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중 ALDH 활성 증가량은 민들레즙을 보충

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알코올 섭취 후에 유의적으로

Table 6. Effects of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on plas-
ma ethanol and acetaldehyde levels in the subjects

Control group
(n=9)

Dandelion group
(n=9)

Ethanol (nmole/uL)
Acetaldehyde (g/L)

122.8±12.71)
3.01±1.14

101.8±7.6
 2.82±0.44

1)Mean±SE.

(p<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내 알코올 대사 과정 

중에 생성되는 독소인 아세트알데히드의 체내 축적을 억제

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민들레즙 보충이 ALDH 활성을 향상시켜 혈중 아세트

알데히드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민들레

즙 보충은 숙취해소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알코올 

섭취 시 체내 독성 작용의 원인으로서 알코올 그 자체보다 

일차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한 영향이 크며 고반

응성을 지닌 화합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체내 주요 구성성

분인 단백질 등과 결합하여 물질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약화

시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저해로 인한 간질환, ALDH 활성

도 감소 등과 같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 

또한 혈액 내 아세트알데히드가 과량인 경우에는 일부가 뇌

를 비롯한 다른 장기로 이동하여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7). Park 등(28)의 2회에 걸친 혈중 알코올 

농도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차 임상시험에서 음주 후 혈

중 농도는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신 후 120분에 최고치에 도달

한 후 감소하였으나 2차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150분 후에도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2차 시험에 참여한 대상자

가 1차 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비해 주량이 낮고 음주경

험이 적은데, 시험 당시 음주량은 더 많아서 서서히 이루어

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개인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고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알코올의 분해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은 ADH이고 이 효소의 활성이 알코올

의 분해과정을 결정하나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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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s of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on plasma TAOC and TBARS levels in the subjects

 
Control group (n=9) Dandelion group (n=9)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TAOC
4)
 

 (Trolox equivalent mM)

3.02±0.051)a2) 2.88±0.02b 3.01±0.05a 2.91±0.06ab
(-0.14±0.05)3) (-0.09±0.07)

 TBARS5) 
 (Malondialdehyde μM)

1.73±0.14NS 2.34±0.27 1.86±0.14 1.84±0.20
(0.61±0.32) (-0.02±0.20)

1)Mean±SE. 
2)Values within row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Change＝post alcohol drinking－pre alcohol drinking. 
4)TAOC: total anti-oxidant capacity. 5)TBARS: thiobarbituric reactive substances. NS: not significant.

분해를 촉진시키고 아세트알데히드의 산화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4). 체내로 흡수된 알코올은 혈액을 통해 주

로 간으로 이동되고, 간의 microsome에서 MEOS에 의해 산

화되어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 초산으로 전환된 후 산화되

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지방산이나 다른 대사산물로 전환

되기도 한다. 숙취의 주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ADH

의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ADH 활성이 증가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으나 간이나 혈액

에 남아있는 아세트알데히드는 계속 축적되어 더 심한 숙취

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ALDH 활성이 증가하여야만 

아세트알데히드가 빠르게 분해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민들레즙 보충은 ADH보다는 

ALDH 활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혈중 아세트

알데히드의 농도를 감소시켜 숙취해소에 효과적일 것이라

고 사료된다.

혈장의 항산화능과 지질과산화 수준

대상자들의 알코올 섭취 후 혈장 내 총 항산화능은 두 군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서는 알코

올 섭취 전에 비해 알코올 섭취 후 유의적으로(p<0.05) 감소

한 반면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는 알코올 섭취 전에 비해 

알코올 섭취 후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8). 민들레즙 보충에 따른 알코

올 섭취 전․후의 지질과산화 정도를 측정한 혈장의 TBARS 

수준은 민들레즙을 보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알코올 섭

취 전에 비해 알코올 섭취 후 지질과산화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는 알코올 섭취 전과 

후에 유사한 수준을 보여 민들레즙 보충이 알코올 섭취로 

인한 TBARS 생성을 다소 억제하여 지질과산화를 저하시키

는 것으로 보인다. 에탄올에 의한 독성은 그 기전으로서 여

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탄올과 그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의 직접적인 영향이나 대사과정

에서 생성되는 반응성이 강한 자유 반응기의 작용으로 지질

과산화가 유도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되고 있

다(29). 에탄올에 의한 지질과산화 반응은 대사산물인 아세

트알데히드와 다양한 자유 반응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30). 즉, 아세트알데히드가 세포질 내에서 xanthin oxi-

dase와 작용하여 부산물로 superoxide 생성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superoxide가 세포막의 불포화지방산과 결합하여 지

질과산화물이 증가하므로(31) 에탄올 섭취가 지질과산화 생

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들레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유효 물질의 작용에 의해 지질과산화물

의 생성을 다소 억제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적혈구의 항산화 효소계 활성

알코올 섭취로 인해 대상자들은 체내에서 산화적 스트레

스에 노출되며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항산화 효소계이다. 사람과 동물에는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항산화 체계는 

체내에서 발생되는 산화적 손상을 완전히 예방 또는 복구하

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에 존재하거나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항산화 물질들은 체내 산화적 손상을 낮추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따라서 민들레즙 

보충에 따른 대상자들의 알코올 섭취 전․후에 적혈구에서

의 항산화 효소계 활성을 1차로 생화학적인 방법(Table 9)으

로 분석한 후 2차로 western blot을 이용한 분자학적인 방법

으로 확인하였다(Fig. 1). Table 9에서 대상자들의 알코올 

섭취 후에 적혈구에서의 GSH-red 활성은 알코올 섭취 후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섭취 전에 비해 알코올 섭취 

후의 변화량은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alase 활성은 알코올 섭취 전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알코올 섭취 후 cata-

lase 활성 변화량은 두 군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증가량은 

대조군에 비해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 유의적(p<0.05)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섭취 전․후에 대상자

들의 SOD 활성은 알코올 섭취 후 두 군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알코올 섭취 전․후의 SOD 활성 변화량

은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 -117.8±88.0 U/mg protein으로 대조군 

-328.1±52.4 U/mg protein에 비해 감소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서 보듯이 GSH-red의 유전자 발



690 노경희․장지현․김진주․신진혁․김동규․송영선

Table 9. Effects of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on erythrocyte antioxidative enzyme activities in the subjects

 
Control group (n=9) Dandelion group (n=9)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GSH-red4)

 (U/mg protein)

589.2±41.81)b2) 600.9±25.8b 645.5±26.3ab 710.6±19.29a
(11.7±17.2)3) (65.9±38.4)*

 Catalase
 (U/mg protein)

370.4±9.6NS 382.9±7.5 362.6±9.5 384.9±8.9
(12.5±0.56) (22.3±0.67)*

 SOD5)

 (U/mg protein)

759.7±43.5a 387.5±72.9c 577.2±61.1b 411.5±28.8bc
(-328.1±52.4) (-117.8±88.0) 

1)Mean±SE. 
2)Values within row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Change＝post alcohol drinking－pre alcohol drinking. 
4)GSH-red: glutathione-reductase. 5)SOD: superoxide dismutase. NS: not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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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 expressions of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on erythrocyte GSH-red and catalase activities in the 
subjects. Data represents the means±SE, each values being the 
mean of triplicate assays. Values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현은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알코올 섭취 

후에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였다. Catalase 활성은 알코

올 섭취 전 민들레즙 보충군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발현을 보였으나 두 군 모두에서 알코올 섭취 전에 비해 알

코올 섭취 후에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현 

증가가 대조군에 비해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여 생화학적인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항산화 효소계 활성의 생화학적 및 분자학적 방법으로의 분

석에 의하면 민들레즙 보충이 알코올 섭취 후 적혈구에서의 

항산화 효소인 GSH-red와 catalase 활성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OD 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성 간 손상의 원인으로 알코올에 

의한 간조직의 항산화력이 저하되어 지질과산화뿐 아니라 

단백질의 산화적 손상이 증대시키기 때문이라는 보고(33)도 

있다. Catalase와 SOD는 자유반응기에 대해 초기 보호 작용

을 하는 효소로서 O2
-는 SOD에 의해 보다 반응성이 약한 

H2O2로 전환된 다음 catalase에 의해 H2O와 OH로 무독화 

되어 배설되며 일반적으로 에탄올 투여 시 체내 SOD는 구성

성분인 망간, 구리 및 아연 등 미량원소의 고갈에 의해 활성

이 감소된다는 보고(34)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Lymphocyte의 DNA 손상 정도

대상자들의 알코올 섭취로 인한 임파구의 DNA 손상 정

도를 comet assay를 실시한 후 tail moment로 확인한 결과

는 민들레즙 보충에 관계없이 두 군 모두에서 baseline에 비

해 알코올 섭취 후에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알코올 섭취 

전․후의 변화량은 민들레즙 보충에 따른 두 군 간에 유의적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0). 그러나 민들레즙을 보

충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임파구의 DNA 손상 정도가 다

소 낮은 경향을 보여 민들레즙이 알코올에 의한 DNA 손상

을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내에서 자유 

반응기가 항산화 물질 수준보다 증가하게 되면 신체는 산화

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인해 DNA와 같은 민감한 분

자들이 손상되어 결국은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발전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35). 산소 유리기에 의한 임파구 DNA 손상

은 comet assay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유해물

질을 포함한 알코올 등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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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ffects of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on lymphocyte DNA damage in the subjects

Group Olive tail moment

Control group 
(n=9)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58.5±7.851)b2)
81.6±5.38a 23.1±6.623)

Dandelion group
(n=9)

Pre-alcohol drinking
Post-alcohol drinking

59.9±3.44b
79.9±5.05a 20.0±4.25

1)Mean±SE.
2)Values within column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Change＝post alcohol drinking－pre alcohol drinking.

Table 11. Scores of hangover conditions on dandelion juice 
supplementation in the subjects

Group

Control 
(n=9)

Dandelion 

(n=9)

Condition occurred during or just 
after drinking
Next day
  Digestive organs
  Circulation organs
  Muscle
  Central nervous system
  Skin
  Eye

1.79±0.091)

  
1.69±1.11
1.28±0.15
1.22±0.15
1.86±0.17
1.85±0.26
2.11±0.20

1.86±0.17

  
1.67±0.15
1.50±0.12
1.11±0.11
1.72±0.20
1.74±0.26
2.00±0.33

1)Mean±SE. 4 scores; 0 never, 1 often, 2 severe, 3 very severe.

항산화 기능을 가진 물질들에 의해 자유 반응기가 소거되는 

등의 생리적 기능을 나타낸다는 보고(36-40)들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민들레즙이 함유한 여러 항산화물질로 인

해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민들레즙을 보충하지 않은 군

에 비해 다소 DNA 손상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숙취에 관한 설문조사

알코올 섭취 동안과 직후에 나타나는 숙취증상과 술 마신 

다음날에 나타나는 소화계, 순환계, 근육, 중추신경계, 피부 

및 시력 등의 숙취 증상을 38문항으로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11과 같으며 음주 동안과 직후와 술 마신 다음

날 느끼는 숙취증상에 대한 각 문항에서 민들레즙 보충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숙취 증상의 주된 원

인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중추신경 계통을 자극하여 혈압이 저하되고 뇌로의 혈액순

환이 나빠져 두통을 일으키거나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탈

수로 인한 갈증, 설사, 호르몬의 변조 및 근육통, 홍조, 무기

력한 증상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41,42). 

Song 등(7)의 3차에 걸친 임상시험과 Park 등(28)의 임상 

연구에서도 숙취에 관한 설문조사에서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각 개인마다 주관적 느낌의 

척도가 다르므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민들레즙이 

알코올 섭취 후 산화적 스트레스 및 숙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 기능 보호와 숙취해소 효과

를 가진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

다. 대상자는 평균 주량이 소주 1병 이상으로 술을 즐겨 마시

는 건강한 20대 식품전공 남자 대학생 9명을 선정하여 개인

차를 없애기 위해 실험 시작 전 1주일 간 금주를 시켰으며 

시험에 앞서 임상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숙지

시킨 후 안정된 분위기에서 시험을 cross over design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매일 민들레즙 220 mL씩 1주일

간 보충시킨 후 각각 20% 에탄올을 함유한 소주 360 mL씩

(에탄올 함량 72 g)을 섭취시켰다. 술은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1시간 내에 다 마시게 하였으며 두 번의 실험 사이에는 

2주간의 wash-out period를 가졌다.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

에서 알코올 섭취 후 혈중 HDL-C 농도가 유의적으로

(p<0.01) 증가하였으며 LDL-C 농도는 현저하게 감소하였

고 ADH와 ALDH 활성을 향상시켜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

드 농도를 다소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항산화능과 

지질과산화 정도는 민들레즙 보충에 따른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는 알코

올 섭취 후 다소 지질과산화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적

혈구의 항산화 효소계 활성은 GSH-red와 catalase 활성이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 유의적으로(p<0.05) 증가되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알코올 섭취로 인한 임파구의 DNA 손상

정도는 민들레즙의 보충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

았지만 민들레즙을 보충한 군에서 알코올에 의한 임파구 

DNA 손상을 다소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음주 동안과 술 마신 다음날에 나타나는 숙취증상에 대

한 설문조사에서는 각 문항에서 민들레즙 보충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민들레즙 보충이 알코올 섭취 후 HDL-C 농도를 증가시켰

고 ALDH 활성을 향상시켜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감

소시키며 GSH-red와 catalase 활성을 증가시켜 체내에서 

알코올에 의한 산화과정이나 지질과산화 생성을 다소 억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민들레에 포함되어 있는 

유효 물질이 숙취해소와 간 기능 보호 및 항산화 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민들레즙이 알코올에 의한 

간 기능 보호, 숙취해소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진 기능성 물질

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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